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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기 전에 
1. 표지 그림에서는 붉은 줄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

이 줄은 무엇을 뜻할까요? 자유롭게 상상하고 써 보세요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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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마녀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 인터넷을 통해서 마녀가 어떻게 생겼

는지 찾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 정리를 해 봅시다.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마녀의 

모습을 그려 봅시다.

예) 지팡이를 타고 다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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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마녀를 왜 그렇게 그렸는지 써 봅시다. 그리고 그런 마녀가 실제로 존재할까

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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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전에 ‘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’는 말이 있었습니다. 과학이 발달한 

현대에는 이를 미신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평온하게 자야 하는 

밤에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. 아

마 이런 설명을 하고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더 신나게 휘파람을 

불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뱀이라는 징그러운 동물을 떠올리게 해서 심리적으로 

휘파람 불기를 금지시킨 것이지요. 그렇다면 ‘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’

는 말은 여전히 미신일까요?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?

이와 같은 말이나 속담을 더 찾아보고 그런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붙여 

봅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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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은 후에

5. 중세 시대와 근대 초에 유럽과 아메리카에 마녀사냥이 일어났습니다. 평범한 사람

을 마녀로 지목해서 잡아들인 뒤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서 처벌한 일입니다. 마

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여자처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. 

역사적으로 그런 마녀사냥은 끝났습니다. 그러나 그와 같이 다수 사람들이 자신들과 

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

을 ‘마녀사냥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. 학교나 사회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겪거나 접

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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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‘희생양’은 죄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사람들의 분노나 

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. 책 속에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

을 찾아서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

해 봅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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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어떻게 해야 마녀사냥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

시다. 



8.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세상에 똑같

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‘함께’ 살 수 

있는 걸까요? 그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

나와 가까운 사람을 하나 골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

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. 




